
3차 산별현장교섭이 어제인 21일 오후 3시 본부회의실에서 진

행됐다. 신규 교섭위원으로 사측은 김종찬 재무팀장이 노측은 

서울지역본부 이근웅 사무국장, 백승민 조직부장, 안암병원 

김용준 조합원이 참가했다. 김용준 조합원은 이날 교섭에서 

간사를 맡았다. 

한편, 김용준 조합원은 교섭위원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힘들지만 현장도 힘들

다. 가족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하

나둘씩 떠나고 있다. 이 교섭이 현장의 힘

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 노사가 고대의료원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섭되길

노, 요구안 모두가 현장의 바람이니만큼 성의 있는 답변달라.

노사 대표위원 인사를 통해 김영훈 대표위원은“팬데믹의 시

기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이다. 고대의료원이 안고 있는 내외

적인 환경에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지,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

전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인지 노사같이 고대의료원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

다. 이어 노재옥 대표위원은“20일 진행한 토론회는 고대 가

족들과 출신 인사들을 모셔서 진행했다. 안팎으로 관심이 높

았다. 고대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많

은 제언들을 주셨고, 노조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리

고, 52시간 TFT가 진행 중인데 현장의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속도를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사측이 좋은 안을 가져오

시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

다.”며 지난 차수에 이어 52시간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오늘교섭은 본격적인 요구안 심

의이니만큼 현장에서 올라온 요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요구안 심의 진행했으나, 시원한 답변 없이

                   ‘검토해보겠다.’,‘지불능력이 없다’

3차 교섭은 비정규직 임금 동일화 요구를 포함한 각종 수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상여금 인상 및 수당 심의에서는 ‘임금 총액의 범위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비정규직 임금동

일화에 대한 답변으로는‘교섭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요구안

은‘산별의제니 취지만 듣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나머지 

요구안들도 시원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노사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사측 교섭위원 중 한 명

은‘그 많은 요구안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의료원은 지불

능력이 없다.’며 노측 위원들을 분노케 했다.

교섭은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4차 교섭은 7월 29일

(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요구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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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 폭언, 폭행, 갑질, 괴롭힘 근절!

산별현장교섭 3차 교섭보고

▲상여금 인상 ▲복리후생수당, 자기계발비 ▲코로나19 대책 마련요구 심의

의료원은 지불 능력이 없다!?



3차 산별현장교섭 요구안 심의 결과

노동조합 요구안 의료원 답변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동일화

시간제 75%, 계약직 85% -> 100%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인상도 동일하게 진행했고,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다.

상여금 인상 

(1080% -> 1140%, 매월 90% 지급 -> 매월 95% 지급)

2018년, 2019년에 인상된 부분이다.

임금인상 총액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정근수당과 상여를 월로 환산하면 100%가 넘게 되는 상황

을 말씀드리고 싶다. 타 사립대에 비해 뒤지지 않고 적절하게 지

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험수당 신설

(전 직원에 대해 50,000원 지급)

전 직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년도에 7만원에서 8만 

5천원 인상했다. 대부분의 사립대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지급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용하기 어렵다. 

하계휴가비 신설

(기본급 50% 7월 지급)

현재 코로나시국인데 정서상 약간 어렵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

토해 볼 수 있다. 

자기계발비 신설

(월 50,000원 지급)

수당 항목을 계속 신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계발이라는 취지가 불명확하고, 명확한 범위와 합리적인 사유

가 없이 임금을 높이기 위한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콜 당직 대기수당 신설

(일 당 20,000원 지급)

금액으로 해결하기보다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온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노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야 한다. 

복리후생수당 인상 (월 70,000원 -> 월 100,000원 지급) 검토해보겠다. 

급식보조비 인상 (월 97,000원 -> 월 120,000원 지급) 실무에서 검토해보겠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병원 대책위 노조 참여 보장, 대응과정에서의 

직원대처방안, 감염병 대응 방역 업무를 위한 별도 인력 배치등)

3개 병원 줌회의를 통해 정부 지침이 바뀔때마다 일관된 기준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지침 내용이 확인이 어렵거나 전달이 잘 안된

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병원 지침이 강력한 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일하고 있

어서 그렇다. 노조가 잘 도와달라.

인력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① 연차, 생휴 사용위한 인력 산출

②  의사약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 중단 및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① 강제 연차 산정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 

생휴와 관련되서는 인사팀에서 각 병원에 위임을 통해 잘 사용하

도록 하게 하고 있다. 

② 병원협회에서도 정책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중이다. 하지

만 병원마다 입장이 달라 고민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힘

써주면 의료원의 입장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반영이 잘 될 수 있도

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교섭위원� 말.� 말.� 말

“고대의료원� 직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요구안 심의가 마무리 된 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고대의료원의 직원들을 위한 복지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는 안건에 집중해야 한다. 실무교섭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올 해는 고대의료원의 직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자.”고 말했다. 

의무부총장님! 정말 열심히 일해온 최고의 자산인 직원들을 위해 꼬옥!! 선물 주실거죠? 기다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적립금이 625,827,248,534원이나?

사립대학교는 매년 3월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말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5월 말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항상 나오는 항목이 있다. 바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이다. 이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려고 손금(損金)1)으로 처리한 돈이다. 그렇다면,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 돈은 법인세법에 의해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며 고대의료원의 경우 병원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018년 2019년 2020년

A.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전년도 A + 당해연도 E) 449,330,567,045 539,510,268,495 625,827,248,534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 증감율 34.89% 20.07% 15.99%

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35,145,311,780 159,000,000,000 156,000,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증감율 42.3% 17.7% -0.02%

C. 적립 총액(전년도 A + 당해년도B) 466,258,626,612 608,330,567,045 695,510,268,495

D. 당해년도 사용액 16,928,059,567 68,820,298,550 69,683,019,961

E. 당해년도 적립(손실)액(B-D) 116,217,253,213 90,179,701,450 86,316,980,039

Q.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은 돈을 비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A. 맞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우리 직원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 이룬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직원에게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만 들먹이며 쌓아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만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6천 2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2020년에 860억 원이 넘는 돈을 적립했습니다.

Q. 그래서 지불능력 있나요? 없나요?

A.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준비금으로 1천 560억 원을 적립했고, 696억 원을 사용 후 당해연도 적립액은 863억 원을 적

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기순이익으로 64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이유로 의료원의 발전을 들먹이고 있다. 또한, 의료원 발전을 위

해 65만 원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원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작년 기본급 동결에 이어 지금의 의료원을 만들기까지 뼈와 살을 태우고 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혹은 직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

은 직원들에게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인가! 직원들도 사람이다. 의료원을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길 바란다면, 이제 의료원

의 큰 결단으로 직원들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1) 손금 : 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죽을 만큼 힘든데, 참고 있는 거야. 올해엔 해 줘__ 2. 지불 능력? 팩트 체크!!



2차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9월 2일 총파업 결의! 
지난 21일(수) 2차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임시대대)를 진행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줌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임시대대 전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직접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을 설명하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영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을 결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서울지역본부 이근웅 사무국장의 교육을 

통해‘총파업 투쟁 A to Z’이란 주제로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

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를 시작하며 노재옥 지부장은 대회사로“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임시대대를 진행하게 되었

다.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니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만 간부대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회의를 선택했다. 오늘의 대

대는 지난 대대에서 확정한 투쟁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리”라

고 말했다. 

이어 보고사항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경과를 발제했으며 20일(화) 진행한 ▲고

대의료원 질적도약과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안건으로는 ▲총파업 투쟁 승리

를 위한 투쟁기금 결의 ▲산별현장교섭 참가 ▲총파엽 결의 등이 상정되었으며 논의를 거쳐 3가지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다음은 논의안건에 대한 결과이다. 

■ 보고사항 

1.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보고

2.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보고 

3. 고대의료원 질적도약과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보고 

■ 논의안건

안건 1.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결의 건

노동조합이 투쟁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무노무임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이견 없이 승인하기로 함.

안건 2. 산별현장교섭 교섭위원 참가의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간부대의원 중 참석자를 선정하였고 추후 원하는 간부를 병원별로 확인하여 추가 확정하기로 

하고 승인 함.

안건 3. 총파업 결의 건

대의원들의 각오와 결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만장일치로 결의함.


